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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의 민낯: 

미국형은 비정, 일본형은 무능, 한국형은 부패 
 

2021년 4월 24일자 NYT가 미국 전문경영인 체제의 문제를 통탄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되었는데 해고의 주역인 CEO 

들은 천문학적 보수를 챙겨간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NYT가 보도한 2020년 미국 CEO들의 보수는 엄청납니다. Paycom의 CEO인 차드 리치손

은 2.1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322억 원입니다. GE의 래리 컬프 회장은 

805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전문경영인들입니다. 같은 해 한국 최고의 보수는 삼성전

자의 권오현 고문 172억 원, 김기남 부회장 83억 원입니다. 미국 CEO들은 한국 전문경

영인들과 비교도 안되게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표 1> 미국 CEO 보수 Top 10 

기업 CEO 
2020 보수 

(만 USD) 
원화 환산 가치 

Paycom Chad Richison 21113 2322억 원 

1Life Healthcare Amir Dan Rubin 19905 2190억 원 

T-Mobile John Legere 13720 1509억 원 

General Electric Larry Culp 7319 805억 원 

Hilton Chris Nasetta 5587 615억 원 

T-Mobile Mike Sievert 5491 604억 원 

Formula 1 Gregory Maffei 4712 518억 원 

Netflix Reed Hastings 4323 476억 원 

Netflix Ted Sanrandos 3932 433억 원 

ViacomCBS Robert Bakish 3897 429억 원 

자료: NYT의 4월 24일자 기사의 표를 편집. https://www.nytimes.com/2021/04/24/business/ceos-

pandemic-compensation.html  

 

https://www.nytimes.com/2021/04/24/business/ceos-pandemic-compensation.html
https://www.nytimes.com/2021/04/24/business/ceos-pandemic-compensation.html


2 

 

NYT가 통탄해 마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들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되었

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앞장선 주역들이 바로 이 CEO들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CEO의 고액 연봉을 노동자를 해고해준 대가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노사관계는 살벌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가 쉽게 이뤄집니다. 그 

결정은 대부분 전문경영인들이 내립니다. 미국 대기업 중에는 오너가 없는 곳이 많고, 그

런 기업의 최종 결정권은 당연히 전문경영인이 가지게 되죠. 

 

미국의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잔인합니다. ‘You are fired!’라고 말하면 그냥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 불편하게도, 그런 특성 때문에 미국의 전문경영 체제가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기업도 미국처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습

니다. 미국처럼 전문경영 기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다음 표는 서구 선진국들에서 전문경영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 당시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인 상위 20대 기업 중 지분율 20% 이상인 주주가 

없는 기업의 비율인데요. 지배주주가 없는 만큼 전문경영인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기

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웨덴은 

10%, 핀란드 20%로 미미합니다. 미국은 90%로서 지배주주 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와 같은 상황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해고가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예외적

입니다. 이 둘은 필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표 2> 20대 기업 중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비율 

국가 비율 (%) 

오스트리아 0 

이탈리아 0 

프랑스 0 

독일 10 

네덜란드 10 

스웨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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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 

핀란드 20 

노르웨이 20 

호주 20 

덴마크 30 

일본 30 

스위스 50 

캐나다 60 

영국 60 

미국 90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인 20대 기업 중 지분율 20% 이상 

주주가 없는 기업의 비율. 

자료: M. Roe, Political Preconditions to Separating 

Ownership from Corporate Control, Stanford Law Review, 

Vol. 53, No. 3 (Dec., 2000), pp. 539-606 at p. 604. 

 

왜 미국에서만 전문경영체제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 이유는 기업의 존재 기반이 이윤

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윤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적자가 지속되면 기업은 소멸

합니다. 미국에서 전문경영 체제가 잘 작동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 또는 주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전문경영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린 특성은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의 가치는 주인이 가장 잘 챙깁니다. 100% 주인이 있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

의 가치인 이윤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동료 노동자들의 복지를 더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윤은 줄고 경쟁력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업은 쉽게 부도가 날 뿐 아니

라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군가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겁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사정입니다. 

 

미국은 독특하게도 전문경영인들이 노동자들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번 코로

나19 사태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이윤을 

늘립니다. 전문경영인들에게 지급되는 높은 보수에는 악역의 대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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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규제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일이 미국에서는 다반사

로 벌어져 온 겁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도 전문경영 기업이 제법 많습니다. SONY, 마

쓰시타 같은 전자기업들도 모리타 아키오, 마쓰시타 고노스케 같은 창업자들이 물러난 

후 전문경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분위기는 매우 민주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노동자들은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기업으로서의 성과는 참담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일

본의 전자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붕괴 상태이지요. 삼성, LG,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너의 결단을 앞세워 공격해 

오는데 일본 기업들은 민주적으로 회의만 거듭하다가 연전연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겁

니다. 창업자 오너들이 있을 때는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그렇게 되었습니

다. 

 

미국 전문경영의 특성을 비정함, 일본 전문경영의 특성을 무능함으로 표현한다면 한국 

전문경영의 특성은 부패입니다. 한국에도 전문경영을 도입한 대기업이 제법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1980~1990년대의 기아자동차, 2000년대 이후의 대우조선해양입

니다. 모두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고 초기에는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패였습니다.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부패해서 회사가 적자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곳이 유한양행입니다. 정직한 경영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훌륭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경영 기업들처럼 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전문경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회사의 가치를 경영의 최

고 목표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해고도 불사할 정도로 비정함을 각오합

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경영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전문경영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오너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겁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